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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랭이 

	 
	   바랭이의 방제는 일년생 화본과잡초이므로 작물 파종이나 이식 후에 토양처리 제초제의 살포로 억제시킬 수 있으며, 발생 후에는 화본과잡초 방제용 경엽처리형의 제초제로 방제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토양처리 제초제는 잡초종자가 발아할 때 토양처리층의 제초제 성분과 접촉함으로서 방제가 가능하지만, 바랭이의 초기 방제시기를 놓쳤거나 바랭이만 발생한 포장에서는 경엽처리를 실시한다. 
  밭에서는 클레소딤유제(상표명:셀렉트), 키잘로프에칠유제(상표명:타가), 페녹사프로프피에칠유탁제(상표명:푸로레), 플루아지호프피부틸유제(상표명:뉴원싸이드), 할록시호프알메칠유제(상표명:슈퍼갤런트)를 바랭이 3~5엽기일 때 처리하면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잔디밭에서는 벤설라이드(상표명:론파)를 바랭이가 발생하기 2~3주전에 처리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아슐람수용성입제(상표명:아수록스)는 바랭이 3~5엽기에 살포하고, 살포 7~10일 후에는 잔디를 깍을 수 있는 약제이다. 또 후라자설푸론수화제(상표명:파란들)도 바랭이 3엽기 때 처리하면 경엽처리 효과뿐만 아니라 토양처리 효과도 높아 제초기간이 긴 특징이 있다. 

	 
	2. 강아지풀류 

	 
	   강아지풀류는 일년생 화본과잡초로서 작물 파종이나 이식 후에 토양처리 제초제의 살포로 억제시킬 수 있으며, 발생 후에는 화본과잡초 방제용 경엽처리형의 제초제로 방제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토양처리 제초제는 잡초종자가 발아할 때 토양처리층의 제초제 성분과 접촉함으로서 방제가 가능하지만, 초기 방제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경엽처리를 실시한다. 
  전작물 포장에서는 세톡시딤유제(상표명:나브), 클레소딤유제(상표명:셀렉트), 키잘로프에칠유제(상표명:타가), 페녹사프로프피에칠유탁제(상표명:푸로레), 푸로파키자호프유제(상표명:아질), 플루아지호프피부틸유제(상표명:뉴원싸이드), 할록시호프알메칠유제(상표명:슈퍼갤런트)를 생육초기인 2~3엽기 때 처리하면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강아지풀 종류별 약제간의 반응을 보면, 세톡시딤유제(상표명:나브)는 3종류 모두에 유사한 정도의 감수성을 가지나, 페녹사푸로프피에칠유탁제(상표명:푸로레)는 강아지풀과 가을강아지풀에, 플루아지호프피부틸유제(상표명:뉴원싸이드)는 가을강아지풀에 더 효과적이다. 
  잔디밭에서는 발생초기에 벤설라이드(상표명:론파), 아슐람수용성입제(상표명:아수록스), 이마자퀸액제(상표명:톤-앞)을 경엽처리하면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또 후라자설푸론수화제(상표명:파란들)도 생육초기(3엽기때)에 처리하면 경엽처리효과 뿐만 아니라 토양처리효과도 높은 특징이 있다. 잔디밭에 사용하는 경엽처리제는 봄철의 발생초기 및 가을철에 이르기까지 방제할 수 있는 시기와 처리방법이 다양하므로 포장지의 내용을 숙지한 후 사용할 필요가 있다. 

	 
	3. 포아풀 

	 
	   일년생 화본과잡초인 새포아풀 경우에는 작물 파종이나 이식 후에 토양처리 제초제의 살포로 억제시킬 수 있으며, 발생 후에는 화본과잡초 방제용 경엽처리형의 제초제로 방제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토양처리 제초제는 잡초종자가 발아할 때 토양처리층의 제초제 성분과 접촉함으로서 방제가 가능하지만, 초기 방제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경엽처리를 실시한다. 
  전작물 포장에서는 클레소딤유제(상표명:셀렉트), 키잘로프에칠유제(상표명:타가), 페녹사프로프피에칠유탁제(상표명:푸로레), 푸로파키자호프유제(상표명:아질), 플루아지호프피부틸유제(상표명:뉴원싸이드), 할록시호프알메칠유제(상표명:슈퍼갤런트)를 생육초기인 2~3엽기 때 처리하면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잔디밭에서는 발생초기에 벤설라이드(상표명:론파), 아슐람수용성입제(상표명:아수록스), 이마자퀸액제(상표명:톤-앞)을 경엽처리하면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또 후라자설푸론수화제 및 입제(상표명:파란들)도 생육초기(3엽기 때)에 처리하면 경엽처리효과 뿐만 아니라 토양처리효과도 높은 특징이 있다. 잔디밭에 사용하는 경엽처리제는 봄철의 발생초기 및 가을철에 이르기까지 방제할 수 있는 시기와 처리방법이 다양하므로 포장지의 내용을 숙지한 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년생인 포아풀과 왕포아풀일 경우에는 토양처리제로만 효과적인 방제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체계적인 방제법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4. 방동사니류 

	 
	   밭이나 밭둑에 발생하는 방동사니류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발아 전 토양처리제 처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방동사니류에 효과적인 제초제라 할 지라도 적용작물이 다른 경우에는 처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같은 약제라 할지라도 작물간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타작물에는 외관상 반점이 나타나거나 생육억제로 인하여 수량이 감소되는 등의 약해가 나타날 수도 있다. 2000년 농약사용지침서에 방동사니류를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밭제초제로는 메리진수화제(상표명:센코), 메토라크롤·프로메트린입제, 씨마네수화제(상표명:씨마진), 알라유제(상표명:라쏘, 와쏘), 알라·펜디유제(상표명:들손), 옥사디아존·펜디유제(상표명:해도지), 펜디·리누론수화제(상표명:파트너) 등이 있다. 잔디밭에 발생하는 파대가리 등 방동사니류 방제를 위하여 후라자설푸론수화제(상표명:파란들)를 4~5엽때 처리하면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방동사니류의 유식물은 바랭이와 유사한 관계로 2~3엽기때 화본과잡초 방제용 제초제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방동사니류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여 방제비용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바랭이와 방동사니류와의 어릴 때 식별이 중요하다. 

	 
	5. 쇠비름 

	 
	   대부분의 밭 토양처리형 제초제로 쇠비름의 방제가 가능하다. 적용작물에 맞는 토양처리제를 파종 복토 또는 이식 후 5일 이내 토양표면에 처리함으로써 발아된 쇠비름의 유아가 토양표층에 형성되어 있는 제초성분과 접촉되면서 방제된다. 토양처리 제초제 중 씨마진수화제(상표명:씨마네, 씨마진), 메토라크롤·메토브로무론입제(상표명:갈렉스) 등이 효과적이다. 중경 등으로도 방제가 가능하나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고, 줄기가 절단되어 토양중에 매몰되면 재생이 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명아주 

	 
	   명아주는 대부분의 밭 토양처리형 제초제로 방제가 가능하다. 적용작물에 맞는 토양처리제를 선정하여 파종 복토 또는 이식 후 5일 이내 토양전면에 균일하게 살포함으로써 토양에서 발아되는 명아주류를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생육초기에는 디캄바액제(상표명:반벨)를 경엽처리함으로써 방제할 수 있으나 광엽작물에는 약해가 발생되므로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 밭둑이나 과원에 발생한 명아주는 비선택성 제초제를 살포하여 방제할 수 있다. 

	 
	7. 미국실새삼 

	 
	   미국실새삼 발생전 토양처리형 제초제의 방제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파미드 수화제 등 8 약제를 공시한 결과 이들 약제 모두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특히 알라 유제, 메토라크롤 유제 및 메토프 유제가 더욱 효과적이었다(표 1). 이들 공시약제에 대한 적용 가능한 작물은 표 2와 같다. 

	 
	표 1. 토양처리형 제초제 처리에 의한 미국실새삼 방제효과 
제 초 제 

처리량(10a) 

생 존 율(％) 

방제가(％) 

처리 후 5일 

처리 후 10일 

파미드 수화제
리누론 수화제
펜디 유제
에탈프루라린 유제
알라 유제
메토라크롤 유제
메토프 유제
크로마존 입제
무 처 리 

300g
150g
300㎖
300㎖
200㎖
300㎖
300㎖
3㎏
- 

100
100
100
100
    0
    0
    0
100
100 

    0
    0
    0
    0
-
-
-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표 2. 적용대상 작물별 미국실새삼 방제가능 토양처리형 제초제 
구 분 

적 용 작 물 

콩 

고 추 

참 깨 

황 기 

파미드 수화제
리누론 수화제
펜디 유제
에탈프루라린 유제
알라 유제
메토라크롤 유제
메토프 유제
크로마존 입제 

○
○
○
○
○
○ 

○
○
○
○




○







○









	 
	   미국실새삼을 포함한 새삼속은 엽록소가 없는 관계로 광합성을 할 수 없어 기주식물에 기생하므로 발생전 토양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밭작물에 사용토록 등록되어 있는 토양처리형 제초제 중 파미드수화제(상표명:데브리놀), 리누론수화제(상표명:아파론, 아파록스), 펜디유제(상표명:스톰프), 에탈프로라린유제(상표명:쏘나란), 알라유제(상표명:라쏘, 와쏘), 메토라크롤유제(상표명:듀알, 장군), 메토프유제(상표명:코달), 크로마존입제(상표명:코맨드, 콩맨드) 등이 미국실새삼을 효과적으로 방제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는 적용작물 구분없이 미국실새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 포장에 적용할 경우에는 적용작물을 고려하여 약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도라지에 발생하는 미국실새삼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트리린유제 10a당 200㎖를 미국실새삼 발생전 토양에 처리할 경우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그러나 경엽처리제의 경우 방제효과가 없거나 도라지에도 약해가 발생되어 적용 가능한 약제는 없다. 

	 
	8. 망초 

	 
	   망초는 대부분의 밭 토양처리형 제초제로 방제가 가능하다. 적용작물에 맞는 토양처리제를 선정하여 파종 복토 또는 이식 후 5일 이내 토양전면에 균일하게 살포함으로써 토양에서 발아되는 망초류를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생육초기의 망초류는 디캄바액제(상표명:반벨)를 처리함으로써 방제할 수 있지만, 광엽작물이 재배되는 포장에서는 약해가 발생되므로 사용을 피해야하며, 밭둑이나 과원에 발생한 망초는 비선택성 제초제를 살포함으로써 방제할 수 있다. 그러나 비선택성 제초제 중 파라코액제(상표명:그라목손)에 특이적인 내성을 보여 망초류만 우점할 수 있으므로 망초류가 발생한 밭둑이나 과원에는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9. 냉이 

	 
	   가을철 종자발아기에 토양처리형 제초제를 살포하여 종자발아를 억제시켜 발생을 줄이고 작물이 재배되는 포장에 발생할 때는 농기구나 손으로 뽑아 제거하며 공한지 등에 군락으로 발생되었을 때는 비선택성 제초제를 살포하여 방제한다. 

	 
	10. 단풍잎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종자의 발생억제를 위해 방제시험을 한 결과 건답직파재배시 발생되는 단풍잎돼지풀은 벼 건답직파재배시 처리하는 토양처리제를 파종 후에 처리할 경우에는 95% 이상의 잡초 발생억제효과를 보였으며 생육기에 발생된 단풍잎돼지풀은 벤타존액제, 피리벤족심유제와 2,4-D액제를 처리하면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었으나, 싸이할로호프·펜디유제(상표명 풀뚝)처리시는 특이하게 방제효과가 전혀 없었다(표 3, 4). 단풍잎돼지풀은 대형잡초이므로 발생 초기에 손제초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으나 군락을 형성하면서 대량발생할 경우에는 약제방제를 이용하여 방제를 하여야 한다. 특히, 단풍잎돼지풀은 꽃가루에 의한 엘러지를 유발하므로 환경부의 유해식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어, 생육기에 방제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표 3. 건답직파용 토양처리제 처리에 의한 발생억제 효과
약 제 명 

사용량(10a)
(㎖) 

방제 효과(%) 

생중(g/㎡) 

방제가 

마세트유제
펜디·모리네이트유제
비페녹스·펜디유제
무 처 리 

250
500
500
- 

  0.5
  1.2
  0.6
32.3 

98.5
96.0
98.0
- 

주) 조사일 : 약제처리 30일 후

	 
	   

	 
	표 4. 논 경엽처리제처리시 단풍잎돼지풀 생육기 방제 효과
약 제 명 

사용량(10a)
(㎖) 

처리일수별 방제효과(%) 

10일 후 

20일 후 

벤타존액제
2, 4-D액제
피리벤족심유제
풀뚝유제 

400
  70
300
500 

65
75
  0
  0 

100
100
  90 
   0 

주) 약제 처리당시 초장 : 20㎝

	 
	   

	 
	11. 어저귀 

	 
	   어저귀 방제는 축산농가에서 알라유제(상표명:라쏘)와 씨마네수화제(상표명:씨마진)만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제초제는 어저귀에 대하여 전혀 방제효과가 없다. 그리하여 1996년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사료용 옥수수 포장에 많이 발생하는 어저귀를 방제하기 위한 제초제 선발시험을 실시한 결과(표 5), 펜디유제(상표명:스톰프) 및 리누론수화제(상표명:아파론, 아파록스)를 물량 120~150ℓ에 희석하여 옥수수 파종 후 5~10일경에 처리하면 옥수수 잎끝이 약간 타들어가는 등 일시적으로 생육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나 80~95%의 방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옥수수 생육중에는 디캄바액제(상표명:반벨)를 생육초기에는 10a당 100㎖, 생육중기 이후에는 150㎖까지 증량하여 경엽처리하면 쉽게 방제할 수 있다. 

	 
	표 5. 옥수수 재배용 토양처리제 종류별 어저귀 방제효과 
시험약제 

사용량(10a) 

처리시기 

방제효과(%) 

약해정도 (0~9) 

어저귀 

일년생잡초 

펜 디 유 제 

300㎖ 

파종 후 5일
파종 후 10일 

78
95 

81
93 

0
1 

리누론수화제 

150g 

파종 후 5일
파종 후 10일 

84
91 

87
93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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